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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실태와 특성: 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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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

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

범죄의 현행법상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떤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로 생계형, 조직형 보험범죄가 급증했다는 설

명이 지배적이며, 주로 가족을 피해 대상으로 하여 둘 이상의 공범이 사기를 공모하는 집단

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험범죄를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

가 있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보험

사기의 상위 범주인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편견과 용인적인 태도가 범죄의 만성화를 일

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을 찾아내 잠재적 위험군을 감별

하여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국내 보험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을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의 총 3가지로 분류해 각

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성격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보험사기, 보험범죄, 연성사기, 경성사기, 화이트칼라범죄, 심리적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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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하며

경제적 발전 및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

했다(안경옥, 2003).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

에 가입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 산업은 세계 6위에 이르렀다(탁희

성, 2000). 그러나 IMF 이후 사회적으로 경제

난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가 등장하였고, 점

점 그 양상이 고도화 되며 지능화 되어 왔다

(이규안, 2011).

국내 보험사기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80년대 보험 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생계형 보

험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비교적 최근

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사기가 일어나고 있어 적발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안경

옥, 2003). 보험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에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범죄

중 하나이다.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의 조사에 따르면, 2000

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된 금액이 지급된 보험금의 약 1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Fraud)는 종종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아직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

명이 완전치 않고 비교적 경미하게 취급되거

나 범죄로 여겨지지 않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실행

의 결과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Smith, Button, 

Johnston, & Frimpong, 2010). 국내에서 진행된

보험사기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

분 보험범죄 유발요인으로 경제적 측면 혹은

사회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형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성만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보험범죄자만의 성격 특성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지만, 최근에

들어 보험사기를 화이트 칼라범죄의 한 유형

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왔다(Smith et 

al., 2010). 이를 통해 외국에서는 화이트칼라범

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화이

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살인을 범하는 폭력

위험성을 수반한 레드칼라 범죄자(red-collar 

criminal)와 같이 구체적 유형이 제기될 정도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

되어왔다(Perri, 2007; Brody, Melendy, & Perri, 

2012). 이처럼 다소 경미한 보험사기 에서부터 

인명의 피해를 수반하는 보험범죄의 극단화

혹은 만성화 가능성 또한 화두가 되어온 바, 

보험사기범들을 조사함에 있어 그들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이 있는 성향들을 찾아 유형화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erri, 2011).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

을 제시하고, 보다 적합한 심리적 특성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보험사기의 개념과 실

태에 대해 소개한 후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사기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

독원의 통계자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

구보고서 및 판례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

음으로 보험사기범의 심리적 특징은 보험사기

및 사기,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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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Insurance Fraud)는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업무에서 발생되는 재산적 이

득을 취득하는 등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기 행위로 정의된다(김상균, 2008).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험사기를 보험범

죄(Insurance Crime)와 구분 짓기도 하는데, 통

상 보험범죄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범죄의도를 가지고 본인

또는 제 3자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형법상 범법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조혜균, 

양혜승, 1992; 이병희, 2002; 한상철, 정병수, 

2009). 실무적으로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보험범죄와 보험사

기의 궁극적 목적인 금전적 이익은 보험자의

보험금으로부터 편취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므

로(탁희성, 2000), 본 논문에서도 두 개념을 동

일하게 보아 번갈아 사용하고자 한다.

보험사기의 하위유형: 연성사기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에 따르면, 미국

의 경우 보험사기는 크게 연성사기(Soft Fraud)

와 경성사기(Hard Fraud)로 나눠진다(탁희성, 

2000). 이 중 연성사기는 보험에 일단 가입하

여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

한 이후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식으

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김헌수, 2005; 배철효, 양경규, 2005). 연

성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는 병력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사고 후 치료

비 및 차량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

이 있다(김헌수, 2005).

연성사기의 특징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이석호, 2007). 조해균과 양왕승(2001)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험사

기는 발각될 가능성이 적고 그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었

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이 경

우 본인이 지급해 온 보험금을 환불 받는 식

의 보상심리로써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다(조해균, 양왕승, 2001).

보험사기 하위유형: 경성사기

다음으로,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의 범죄와 결합된 보험범죄의 한 형태

로써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하여

생명보험금 및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

기를 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고 범법행

위라는 결과를 동반하는 보험범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을 전제하고 중대 범죄

행위와 결합된 형태의 경성사기는 보험범죄로

지칭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해균, 1990; 

박영수, 2014).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연성사기와는 달

리, 경성사기는 살인, 방화 등의 행위의 결과

가 명백히 형법적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

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성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는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

자를 살해하거나 연고가 없는 노숙인을 죽이

고 허위 사망 신고를 하는 사건 등이다(김헌

수, 2005). 경성사기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높

고, 애초부터 범행 계획이 상당히 치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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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범죄행위가 수반된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및 수사기관의 주요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이석호, 2007).

전체 보험사기의 실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기는

IMF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했다고 보는 시각

이 일반적이다(탁희성, 2000; 이병희, 2002; 박

영수, 2013).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1년의 보험사

기 적발건수는 5,749건이었으나 이후 2002년에

는 5,757건, 2003년에는 9,415건, 2004년에는

16,513건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4년

한 해만도 84,385건에 이르렀다(금융감독원, 

2014).

이처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

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험범죄라는 분류

로 공식적인 통계치 마저 확보하기가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탁희성, 2000; 김상

균, 2008; 이규안, 2011),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보험사의

독특한 경영방식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지

나치게 허용적인 데에 있다. 가령,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든 쉽게 보험 상품들의 홍보 문구

를 찾아볼 수 있어 접근이 쉬우며, 신규계약

실적이 승진과 직결되는 보험회사의 경영 철

학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당시 성실성 여부나

적합성 심사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탁희

성, 2000). 둘째, 우리나라 법률조항에는 보험

범죄에 대한 직접적 정의가 없고, 형법 제 347

조의 사기 규정에 의거, 보험을 행위의 대상

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는 데

에 있다(이규안, 2011). 더욱이, 보험범죄수사

에 있어 수사기관의 경우 보험범죄에 대한 혐

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때 손

해보험협회나 몇몇 대형 보험회사 내 보험범

죄 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on Unit)에서

자체조사를 하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수사기

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의 공유가 부

재한 채 범죄조사 형식이 이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한상철, 정병수, 2009). 즉, 보험관련 기관

간 원활하지 않은 정보공유 탓에 정확한 보험

범죄의 실태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보험사기의 특성상 발각이 어렵다는 데에 있

다. 김상균(2008)에 의하면, 일반범죄와 달리

보험범죄는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

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며, 발각의 위

험까지 대비하는 은밀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의심 받을 수 있는 수혜

자는 2인 이상의 공범을 끌어들여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등 조직성을 띠고 있어 혐의

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김상균, 

2008). 따라서, 이러한 국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현행법상의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사기의 정확한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데

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보험

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집계된

보험사기 실태조사 자료를 해석할 시에는 과

소 추정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기의 실

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 제시된

금융감독원(2015)에서 추정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따르면, 2006년 당시 1,781억 원이

었던 금액이 2014년에 와서 약 3배에 이르는

등 5,997억 원이 보험사기로 인해 과다 지급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보도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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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 원에

육박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보험사기의 추세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자료는 없는 관계로 전

반적인 해석만 가능하다(금융감독원, 2015).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에서 50대

이고, 이들은 40, 30,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난

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장년층 비율

의 감소와 중, 노년층 비율의 증가인데, 2006

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2014년에 이르러서는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사기의 하위유형별 실태

앞서 제시한 전체 보험사기의 현황과 더불

어 보험사기의 하위유형별 실태를 보다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12월에 보도된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는 연성사기를 고의사고, 

허위 및 과다사고, 피해과장,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구성비에 따르면, 

고의사고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허위 및

과다 사고의 범주는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타 유형에 비해 허위 및 과다사고에서 적발금

액 대비 인원 비율이 평균 약 72.2%로 고의사

고 평균 약 14.8%, 피해과장 평균 약 7.6% 등

그림 1. 보험사기 적발 실적

※ 출처: 금융감독원(2006-2014).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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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 유형의 범죄에 가장

다수가 개입되고 가장 높은 손실을 야기하지

만 개인당 적발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사기의 측면에서 볼 때,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건수 중 생명보험과 장기손

해보험(49.7%)이 자동차보험(47.2%)보다 비중

이 높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

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2014년

(44.5%)에 비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

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활성화 및 집

중 단속으로 인해 2014년(50.2%)부터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보

험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

독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혐의 건을 분

석한 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원인은 살인교

사 등 살인이 26.6%로 가장 많았다. 보험계약

특성으로는 전체 피보험자의 76.6%가 사고발

생 전 1년 이내에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망보험금 총액은 인당 평균 14.0억 원이었

다. 이를 바탕으로 탁희성(2000)이 주장했던

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총액을 높

이려는 국내 보험사기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보험사기의 사례

이 장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

보고서인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를 참고하

여 판례분석 결과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판례분석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보험범죄관련판례 1,017개를

분석한 결과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면 성별에서는 보험범죄

자 중 남성의 비율이(78.7%) 여성의 비율과

(21.3)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는 19세 이하(1.5%)와 60대 이상(4.5)을 제외한

20대(23.9%), 30대(26.7%), 40대(25.4%), 50대

(18%)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특별히

2002년, 2007년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0대

와 20대의 비율의 뚜렷한 감소와 30대의 지속

적으로 높은 비율, 40,50,60대 비율의 확연한

증가 추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금

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30-5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

으며 청, 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와도 맥락을 같

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별 범죄율의 차

이가 없다는 점은 보험범죄가 보편화 되어가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별

로는 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타직

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44.6%) 다음으로

많은 직업군은 무직이었다. 무직군의 상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적발통계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연별 통계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표 1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결과

를 바탕으로 범죄유형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범죄 유형별 사건 빈도가 제시되어있다. 

사고 유발형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허위신고, 피

해 과장형이 각각 약 24%, 22%의 순서로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보

험사기의 하위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사고유발

만이 경성사기에 포함되며 나머지 유형은 모

두 연성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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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례상에서의 연성 사기와 경성사기의 비

율은 약 60대 40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 보

험범죄 중 연성사기 형태의 범죄가 비교적 많

이 자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범죄건수는 보험금 청구횟수를 보험사기 착

수로 보아 그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위반

건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살인, 방화, 교통

사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횟수를 기록한 것

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2). 두 범주의 구체적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비 과다청구, 허위

신고, 수리비 과다청구형의 순으로 높은 평균

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의

료비 과다 청구형과 수리비 과다 청구형 모두

범죄 빈도수는 높지 않은데 비해 상당히 높은

범죄 및 위반 횟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이는 허위신고를 제외한 의료비

과다청구, 수리비 과다청구 유형의 피고인의

상당수가 유형 특성과 밀접한 병원 관련 직업, 

자동차 관련 직업 종사자라는 것을 감안하였

을 때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

르는 것과 높은 범죄, 위반횟수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편취금액은 허위 신고형이 약 2억 8천만 원

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냈으며 의료비 과

다청구, 사후 보험형이 그 뒤를 이었다.

재판에서 범죄유형별 선고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사후보험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벌

금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고되었으며

이후 구체적 선고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

체적으로 집행유예, 징역의 순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단 사후보험형의 경우는 집행

유예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받았으며 벌금, 

징역형이 그 뒤를 이었고 사고유발형 같은 경

우에도 비교적 벌금형의 비율이 낮고 징역형

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고유

발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인명피해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

위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범죄

유형은 허위신고형이다. ‘허위신고’는 발생하

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편취

하는 유형으로 사고유발형처럼 중대한 범죄행

유형
빈도

(비율)

범죄건수

(평균)

위반건수

(평균)

편취금액

(1인당 평균)
집행유예 징역 벌금

사고유발 694(40.4) 14.49 7.43 48,949,036 24.4 29.7 45.9

피해과장 384(22.3) 53.42 23.91 69,095,830 28.4 19.8 51.8

허위신고 422(24.5) 267.99 261.13 281,537,327 26.8 17.4 55.8

의료비 과다청구 73(4.2) 332.60 1,066.88 143,124,276 22.6 8.1 69.4

사후보험 27(1.6) 24.48 3.19 181.844,726 40.9 22.7 36.4

바꿔치기 44(2.6) 1.34 1.05 16,097,254 31.0 9.5 59.5

수리비 과다청구 26(1.5) 222.92 218.58 28,006,699 37.5 0 62.5

기타 49(2.9) 11.45 9.06 96,547,206 27.3 18.2 54.5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을 재구성.

표 1. 보험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선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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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위반횟수에 있어서도 높은 평균

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1인당 편취금액

과 높은 범죄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보험범

죄의 주요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 선고의 비율이 높으며 벌금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다소 과소평가되

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보험사기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최근에 들어 보험사기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Smith et al., 2010). Duffield와 Grabosky 

(2001)에 의하면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유형화

작업이 사기와 화이트칼라 범죄 모두에서 부

족한 것은 사실이나, 몇몇 공통분모를 보인다

는 사실 때문에 많은 범죄학 관련 학자들은

통상 사기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고 간주한다(Smith et al., 2010). 

이처럼 사기의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아 타

범죄와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자체 혹은 범죄자의 특성을 가지고 보험범

죄자의 원인 및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Weisburd, Wheeler, 

Waring, & Bode, 1991; Ganon & Donegan, 

2006; Brody et al., 2012).

이처럼 보험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로 분류되는 만큼,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미국연방사법통계국(The Federal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란

개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특성을 악용

하여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비폭력

적 범죄로 정의된다(미국연방사법통계국, 2011; 

Perri & Lichtenwald, 2007). 화이트칼라 범죄는

분명 사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고, 대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등 장기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관점이다(Perri, 2011). 그러나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수사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가령 화이트칼

라 범죄자들은 우연적인 실수로 범행을 한번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

은(out of character offences)’ 정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Dorminey, Fleming, Kranaacher, & Riley, 

2010; Perri, 2011). 이에 맞서, 화이트칼라 범죄

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범죄 행위를 결정하도

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심리학적 변인

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으며, 이러한 특정 성격들을 토대로 범죄자

유형을 분류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사전에 보

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

의 목적을 두고 있다(Brody et al., 2012). 특히

사기 범죄자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Hare, 1993; Boddy, 2006; Ray, 2007). 

선행 연구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사이코패

스적 성향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

나고 인간관계에 있어 항상 우위에 있고, 자

기도취적이며, 무자비한 점을 대표적으로 꼽

고 있다(Hare, 1993; Steinberger, 2004).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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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사회적으로

도 비교적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며, 쾌락

을 추구하는 면모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

시에 범죄 기록은 없더라도 자라오면서 반사

회적인 사고나 행동을 자주 해 온 경향도 꾸

준히 확인되고 있다(Herve & Yuille, 2007).

기회주의적 사고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

로 저지르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 중 다수는

마키아밸리즘적 자기본위 특성(Machiavellian 

Egocentricity)을 지니고 있어 권모술수에 능하

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등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

지 않는 수단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택한다

는 특징이 있다(Brody et al., 2012). 또한 그

들은 인간 자체를 혐오하며,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Perri, 

2011). 때문에 사회적 지위 상으로나 경제적으

로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심하게는 인간의 도의, 선의로

인한 배려와 선행을 약점으로 보고 범죄의 희

생양으로 삼아 이후 범죄가 발각되면 변명거

리로 악용하기도 한다(Perri, 2011; Antar, 2009). 

보험사기의 특성상 정보 불균형이 불가피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자연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보험범죄자들의 권위적이고 자기

중심적 성향이 범죄적 특성에도 그대로 반

영된다고 볼 수 있다(Felson & Clarke, 1998; 

Viaene & Dedene, 2004).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또 다른 특성을 살펴

보면, 남성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비슷한 수준과 빈도로 일탈적인

범죄를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Walters & Geyer, 

200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범법 행위가

만성화된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청소년기에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나 체포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범죄적인 생활양식에서도 차

이를 보이는데(Walters & Geyer, 2004; Ragatz, 

Fremouw, & Baker, 2012), 이를 상대적으로 유

복한 가정환경, 높은 교육적 수준, 기타 환경

적 요인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impson 

& Piquero, 2002).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

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 보험범죄자들은 타

유형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성은 높지만, 범죄 행위를 계획할

때에는 더욱 치밀하다(Ray, 2007). 더불어, 불안

과 걱정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들이 범죄

행위를 추구할 때에도 적절한 대상과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회주의적인 특성으

로 이어질 수 있다(Collins & Schmidt, 1993). 또

한 적발에 대비하는 이러한 습성은 환경적 영

향과 함께 반사회적인 성향과 행동에도 불구

하고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범죄 전력이 드문

것 또한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Perri, 2011; 

Burkely, 2010).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한 우연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Perri, 2011). 이는 그들이 체포되

는 일이 드물거나(Freiberg, 2000),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

을 받고 풀려나 비교적 덜 가시화되었기 때문

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화이트칼라 범

죄자들은 재범을 할 확률이 결코 낮지 않으며

(Weisburd, Chayet, & Waring, 1990), 재범률에

있어서 타 유형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만성화된 범죄자로 분류함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Walters et al., 

2004; Perri, 2011).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 24 -

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있어 보험사기는 저위험, 

고보상(low-risk, high-reward)을 보장하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주로 성실성이 부족하

고, 자극을 추구하고,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아

기생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는 등의 사이코패스

적 성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는 점으로 미루

어 볼 때(Hare, 1993; Herve et al., 2007; Perri, 

2011), 보험범죄자들 역시 금전적 이득을 쉽게

얻어 단기간에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선택하고, 범죄 계획을 성공시키

기 위해 적합한 대상을 찾아내어 접근하는 포

식자적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Dorminey 

et al., 2010).

보험사기는 동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Viaene et al., 2004). 특히

보험사기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여 개인

의 노력과 존엄을 짓밟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가해

자의 고의성이 더욱 부각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이트칼라 범죄

자들은 일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며 일상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데, 그들에게 범죄란 단순히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에 불과하다

(Alalehto, 2003).

종합해보면, 범죄 행위를 추구하는 기본적

인 성향과 더불어 노동과 생명의 가치를 무시

하는 삶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

한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 범행의 동기를 만들고, 정보의

불균형이 명백한 보험사기를 범행 도구로 선

택하여 미약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 포식자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

되어 온 특징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이다(탁희성, 2000; Duffield & 

Grabosky, 2001; 송윤아, 2010). 보험범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보험범죄 및 보험회

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비윤리적 합리화 메

커니즘의 영향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을 살펴보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듯

이 사람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높은 관용수준

을 갖고 있었다(탁희성, 2000; 이석호, 2007; 

Fisher, 2015).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영국 보

험인 협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

자중 40%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26%가 보험

금 허위 청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

했다(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2003). 

동일한 조사에서 55%가 상점에서 잔돈을 더

받는 행위, 36%가 장물죄, 20%가 음주 운전을

관용할 수 있다고 여긴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 대중들이 보험사기를 상대적으로 경

미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국내에서도 연성 및 경성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30%정도가 이를 용인할 수 있다

고 응답했으며, 연성사기의 수용도가 경성사

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송윤아, 2010). 이는 연성범죄의 경우 고의성

혹은 계획성이 존재하기 보다는 우연적인 기

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사

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실시된 생명보험성향조사를 살펴보면, 응답

자 중 19%정도가 보험사기를 경미한 범죄 혹

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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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생명보험협회, 2015).

Cummins와 Tennyson(1966)은 보험범죄에 대

한 관용도가 도덕적 위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청구와 관련

된 도덕적 해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피해

자 끼워 넣기, 과다 보험금 청구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사기행위를 수용하고 지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손해보상(bodily injury 

liability)을 청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나아가 개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는

실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기행위의 의사

를 반영할 것이며(Cummins & Tennyson, 1966), 

보험사기에 대한 경미한 도덕적 인식은 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관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Insurance research council, 1991; 

Cummins, Tennyson, 1996). 국내 연구에서도 보

험사기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가 보

험사기의 행위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험사기의 구체적 행위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행위의사

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김헌수, 2005).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에 대한 태도 역시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 역

시 보험범죄가 가지는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라고스주(Lagos)에서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조사의 결과 보

험가입자의 60% 정도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Ojikutu, Yusuf, & Obalola, 

2011). 이러한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원인은

보험회사에 갖고 있는 이미지, 본인 혹은 지

인의 보험관련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

연구의 경우 피검자의 절반정도(43%)만 보험

에 가입하였으며,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다른 문화

적 혹은 상황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

계점을 갖고 있으나, 이 연구는 보험가입자들

이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Niemi(1995)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범죄학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를 이질적인, 개

인과 관계없는 거대한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었고,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불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보험범죄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성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험범죄 및 사기범

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론 중 하

나는 Fraud Triangle이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

자인 Cressey(1953)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

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회, 동기

그리고 합리화의 과정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사기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Cressey, 1953; 

Ramamoorti, 2008; Murphy & Dacin, 2011).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인지

된 동기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도덕적 직관

을 통해 행위에 대한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된다. 만일 이 단계에서 직관이 행위에 반하

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불편

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

화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Sykes와 Matza 

(1957)는 합리화 전략의 중심 개념인 중화이론

(neutralization)을 제시했는데, 책임 부정, 피해

및 피해자 부정, 검사 및 판사와 같이 죄를

선고한 자를 비난하는 과정 등이 이에 속했다

(Sykes & Matza, 1957; Matza, 1964). 따라서 보

험사기범들은 위와 같은 합리화의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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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도덕적 행위에서 오는 수치심 및 죄책감

의 감정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

집단주의

국내 보험범죄는 공범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집단성은 ‘집단

화’, ‘조직화’라는 명칭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

서 보험범죄의 유형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신의기, 2007; 김상균, 2008; 정

웅, 2009; 이승준, 2012). 집단성을 개인적 특

성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보험범죄의 특성이나

심리적 경로를 설명할 때 등장하지 않는 특징

이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범죄자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국내 보험범죄의 집단성은 국외의 보험범

죄뿐 아니라 타 범죄의 공범 집단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는 공범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보험범죄 1

건 당 피의자 수를 보면 단독범 48.2%, 2인

이상이 51.8%로 과반수이상의 범죄가 공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6명 이상인 사건 또

한 19.7%로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2). 이는 강, 절도 공범의

92.5%가 4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인 것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강지

현, 2014), 범죄의 공범 집단은 주로 2-4명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선행 연구들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Reiss, 1986; Reiss & 

Farrington, 1991; Mcglorin, Sullivan, Piquro, & 

Bacon, 2008). 국내의 보험범죄는 단독범, 5인

이하 공범, 6인 이상의 공범의 비율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범 집단 내 동질성이 크

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들 중 보험범

죄의 공범 집단 동질성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보험범죄의 동

향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에 따르면, 보험의 계약 내용, 약관의 복잡성

과 같은 보험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실행을 위한 보험설계사나 관련자의 공범의

많으며, 최근에는 폭력 조직, 병원, 자동차 정

비업체 등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

는 등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 통계와 사건 개요

를 통해 이질성을 추정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부터 2012년까

지의 보험범죄 판례를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

구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직

업, 병원 관련 직업,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관

련 전문직업인의 범죄가 전체 범죄자의 약

23%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의 주요 범죄 유형

은 수리비 과다청구, 바꿔치기, 의료비 과다청

구, 사후보험 등 대부분 연성사기에 해당하며, 

공범이 필요한 범죄유형으로 단독범이 아니라

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의

료비 과다청구의 경우에는 병원 관련 직업군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77.8%), 수리비 과다청구(42.3%)나 피해과장

(20.9%)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직업군이, 사

후보험(18.5%)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차지

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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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

지식을 이용하고 범죄의 필요성을 느끼는 타

인과 결탁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화이

트칼라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화이트칼

라 범죄는 다시 범죄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 등 일반적인 전통

범죄와 다른 특징들을 보이므로 보험범죄 파

악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Clinard & 

Quinney, 1973; Croall, 1992; 이윤호, 2011). 실

제로 2011년 태백에서 일어난 집단 보험사기

의 경우도 병원 관계자, 보험 관계자, 주민이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해 결탁한 사건으로 이

러한 이질적인 집단의 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범죄의 이질적인 공범 집단 특성은

연령, 성별, 범죄경험 등에서 자신과 유사한

공범과 교제하는 범죄자들의 경향으로 공범

집단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Warr, 

1996; Weerman, 2003)과는 상이하다. 이는 범

죄를 저지르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

다기 보단 이익관계와 기회의 유무에 따라 다

양한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보편화’ 경향

의 위험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서의 집단성이란 일반적

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 이익, 집단 소

속감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집단주의

와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 집단

을 형성하며 위법에 대한 책임의 분산, 전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더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범 집단의 실제

적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

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

게 적용될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에

서 보험사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반면

(Walters & Geyer, 2005; Brody et al., 2012), 우

리나라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계에

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연성사기로, 

살인이나 방화처럼 인명 피해의 결과가 발생

하는 범죄를 경성사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

었다.

다음으로, 국내 보험사기의 실태와 사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성사기가 경성

사기보다 약 5배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석호, 2007), 연성사기의 경우에는 손해범위

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식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가 경성사기, 

그 중에서도 피해금액이 높은 보험 살인에 주

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이 지적되어 왔다(김

헌수, 2005; 송윤아, 2010).

한편, Perri(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에서

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을 띠면서 인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을 레드칼라 범죄로

따로 구분하거나 그 중에서도 공범을 살해하

는 사례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드는 등 다양

한 보험범죄 사례를 특정 범죄 군에 따라 분

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뉴얼 재구성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만성화되거나 화이

트칼라 범죄에서 레드칼라 범죄로 진화하는

등의 현상을 대비하고자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그 중에서도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Brod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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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타 유형의 범죄보다 유연하고, 특

히 가해자의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이기 때문

에 범죄자의 성향을 갖지 않고 있을 것이라

믿는 태도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

회의 시선이 범죄를 오히려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Dorminey et al., 

2010; Perri, 2011).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일부 화이트칼라 범

죄자들은 자기도취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

하고,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쾌락을 추

구하는 등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데(Hare, 

1993; Bobby, 2006; Ray, 2007),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향후 재범을 할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eisburd et 

al., 2001). 신정훈(2006)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례를 들어 경미한 수준의 보험사기가 반복

되어 추후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연성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

로 개념적 정의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보았

을 때 화이트칼라 범죄는 연성사기에, 레드칼

라 범죄는 경성사기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범죄자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사이코패

스적 성향은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여파, 

그리고 대상의 가치를 무시하여 계획을 성공

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Viaene과 Dedene(2004)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

럼 보험사기는 동기와 기회가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한탕주

의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와 적합

한 환경을 기다리는 포식자적이고 기회주의적

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도

와 경미한 처벌이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제안하였는

데, 이는 ‘저위험, 고보상’이라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부합하는 개념이다. 즉, 화이트칼라 범

죄자 중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누적되고, 암수 범죄들을 저

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혹은 심

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많아 결

국 범죄 행동을 학습해 쉽게 재범을 저지르게

되며, 이는 범죄 만성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 특

성으로는 집단주의를 제시하였다. 국내 보험

사기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

오는 것이 집단화, 공범의 존재이다(탁희성, 

2000; 김상균, 2008; 이승준, 2010). 이는 보험

사고를 위장하거나 발각되었을 때 혐의로부터

벗어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공모

할 때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전적

이해관계인들과의 조직적 범죄도 다수 존재하

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던 2011년 ‘태

백 집단 보험사기’처럼 애초 연성사기의 형태

부터 시작하는 의료보험 관련 사기에 비해 경

성사기는 강호순 사례처럼 주로 반사회적인

범죄적 사고를 지닌 전문범죄자들의 가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국내 보험범죄자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고 향후 공범 집단을 규명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애초 연성사기에서 경성

사기로 진화하는 범죄의 속성 중 범죄자의 심

리적 변인을 밝혀내고자 했다는 데 있다. 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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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주로 외국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성화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성으로 사

이코패스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

로 잡아 국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들

을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와 형

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 판례집을 통해 실태와

사건 개요 등을 피상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

에 실제 보험범죄자, 특히 동종 범죄를 재범

한 이들의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 외국의 자료

를 명확히 대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것이

가장 큰 제한점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화이트칼라의 하위 범주에 사기가 있다는

학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 사기 범죄 중에서

도 보험사기범의 심리학적 특성을 논하고 있

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성 그 중에서

도 앞서 제시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진화된

보험사기범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보험사

기범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경성사기를 저지

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심리특성에

대한 분석과 보다 진화된 형태의 연성사기를

범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특성 유형화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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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features that may encourage insurance fraud. 

To do this, concept and prevalence of domestic insurance fraud were evalua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ent trends of insurance crime in Korea, three psychological features - opportunistic, moral 

hazard and organizational - were suggested. Most insurance frauds have become an organized crime which 

is schemed by more than two accomplices with the family typically as the victim. In addition, individuals 

tended to tolerate insurance fraud as acceptable and als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insurance 

companies. Prejudice and tolerance towards white collar criminals, which is the highest category of 

insurance fraud, had pointed out as a maintenance factor of chronic criminal patterns.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further discussed and a future study with insurance fraudsters 

was also suggested.

Key words :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soft crime, hard crime, white - collar crime, psychological factors


